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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 청와대에서, 로스쿨 학생들

의 총학생회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강문대 사회갈등조정 비서관에게 현 로스쿨

의 고시학원화, 변호사 배출 인원 통제 등의 

문제들을 담은 서한을 제출하였다. 

18일, 로스쿨 학생들의 총학생회인 법학전

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청와대 앞에서 ‘로스

쿨 정상화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요

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날 경찰 추산 

700명, 주최측 추산 1000명의 로스쿨 재학생 

및 현직변호사 등이 참여하였다. 

18일 청와대에서, 로스쿨 학생들의 총학생

회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강문대 

사회갈등조정 비서관에게 현 로스쿨의 고시

학원화, 변호사 배출 인원 통제 등의 문제들을 

담은 서한을 제출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청와대에 로스쿨 정상화 요구 서한

-로스쿨 학생과 변호사들,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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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와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은 법

무비서관실에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에 대한 

로스쿨 학생 및 변호사들의 서한 및 성명서 등

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8일 강 비서관이 청

와대에서 로스쿨 학생 및 현직 변호사 등을 만

나 서한 및 성명서 등을 받고 면담한 뒤의 후

속 조치다. 강 비서관에 따르면 청와대 법무비

서관실에서 다시 법무부로 전달할 예정이라

고 언급하였다.  

18일 오후 3시,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총학

생회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청와대 

앞 사랑채 인근에서 ‘로스쿨 정상화 및 변호

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요구하는 총궐기대

회를 열었다. 그에 앞서 오후 2시께, 위 대회

를 추진하는 TF팀과 현직 변호사들이 강 비

서관을 만나 이들이 대정부 집회를 여는 이유

를 밝히고 관련한 서한과 성명서 등을 전달한 

것이다.

로스쿨 학생들이 문재인 대통령 및 관련 부

서 담당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은 “우리는 ‘공

부하기 싫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싶어서’ 모였다”는 말로 시작한다. 의대, 간호

대 등과 마찬가지로 일정 자격을 갖추면 변호

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회

에 다양한 변호사들을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자 설립된 로스쿨이 현재 ‘엄격한 정원제 선발

형 변호사시험’ 운영으로 인해 왜곡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 학생들은 이

로 인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시낭인 증가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18일, 로스쿨 학생들의 총학생회인 법학전

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청와대 앞에서 ‘로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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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 정상화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요

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날 경찰 추산 

700명, 주최측 추산 1000명의 로스쿨 재학생 

및 현직변호사 등이 참여하였다. 

한편 이들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로스쿨을 설

립한 것은 더이상 법조인이 개천의 용이 되지 

않게 하려는 ‘사법개혁’을 위해서인데 소수에

게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현 시스템하에

서 그 취지가 퇴색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통제’를 반대

하며, 단기적으로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하

고 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제 도입이나 학점

이수제 등으로 현 변호사법을 개정할 것을 요

구하였다. 

함께 자리한 오현정, 류하경 등의 현직변호

사들은 로스쿨 학생들의 위와 같은 ‘로스쿨 정

상화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지지하

는 입장을 밝히며 연명서를 제출하였다. 연명

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성명서에 대한 현직변호사 250명의 지지를 

담고 있다.

로스쿨의 변호사 배출 출구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변호사시장을 

보다 확대하여 우리사회 곳곳에서 국민들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로스

쿨 설립의 취지, 사법개혁의 취지가 이제라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 변호사들의 입

장이다.

강 비서관은 면담 내내 시종일관 고개를 끄

덕이며 현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및 법조인 배

출 시스템의 문제 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

다. 그는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뒤 

이를 법무부에 전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일, TF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 비

서관은 현재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 사안을 

전달한 상태이며 이후 법무부에 다시 전달될 

예정이다.

(글쓴이 박은선은 로스쿨 재학생으로, 현재 

‘로스쿨 정상화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를 위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TF 

언론대응팀 소속이다) 

(오마이뉴스 인용)


